
존중에 대해 가르칠 때, 아이들의 마음에 
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자리잡게 되는 데는 
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향을 
미칩니다.

‘사내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’ 혹은  
‘그런 정도는 별 일 아니야’ 등의 말을  
할 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
있습니다.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무례하게 
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?

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말과 
행동을 성찰하고 자녀들과 함께 존중이 바탕이 되는 
인간관계에 관한 대화를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
실천할 수 있습니다.

우리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
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
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:  
RESPECT.GOV.AU/COMMUNITY 

존중에 관한 
대화를 
시작합시다


